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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‧제한 통고를 

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!

윤석열의 12‧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

엄군에게 항의하였고,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

할 수 있었다. 이 순간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단 한 순간도 쉬

지 않고 있다.

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현직 대통령이 위헌‧위법으로 

점철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범행을 감행하였다. 그 누구보다도 민의를 대변하는 자

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국민과 국민의 대

표자인 국회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. 이로 인해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

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, 국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. 이러한 절

체절명의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과 형사처벌이 온전히 완수되고 헌정질서

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, 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, 요구

가 필수적이고, 집회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

상황인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 등을 이

유로 금지‧제한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.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를 가득 채운 집회

에서 보듯,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, 국

문서번호: 24-12-퇴진특위-09

수    신: 각 언론사

발    신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(위원장 윤복남)

제    목:
[성명]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‧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

규탄한다!

전송일자: 2024. 12. 24.(화)

전송매수: 총 2매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

전화 02)522-7284, 팩스 02)522-7285 

웹페이지 http://minbyun.org 

전자우편 admin@minbyun.or.kr

http://minbyun.org
mailto:admin@minbyun.or.kr


- 2 -

민들을 ‘갈라치기’ 하며 집회의 자유 행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.

제한 통고의 내용들 중에는 ‘경찰과 협의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들도 여러 번 

발견된다. 이는 현장에서 집회의 개최 여부를 경찰의 즉각적인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

결정하겠다는 것으로,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

와 다르지 않다.

수많은 집회에서 국민들은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고 질서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

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. 지난 주말 전농 트랙터 집회에서 명확히 확인되었 듯이, 교통 

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. 경찰은 더 이상 

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‧제한 통고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함부로 침

해해서는 안 된다.

지난 12‧3 비상계엄 선포 당시,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위헌‧위
법한 내란 행위에 일조하였고, 경찰의 두 수장(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)은 내란에 

가담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. 이러한 경찰에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

의 집회의 자유 행사를 막을 권한이 없다.

이에 우리 모임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금지‧제한 통고로 일관하고 있는 

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, 윤석열이 수괴로서 주도한 내란 행위의 피해자이자 우

리 정체(政體)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금지‧
제한 통고를 멈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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